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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동현 dobedh@gmail.com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상담을 전공하였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대학원에서는 상담을 공부하였습니다. 만드는 것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세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성장하는 기획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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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그래프: 

카카오미니와 

검색 적용 소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답답한 순간들이 많다. 찾아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목적과는 다르게 

검색 결과는 엉뚱한 결과들만 나열한다. 예컨대 이효리 남편이 소속된 그룹에 어떤 멤버들이 

있는지 궁금할 때 이것을 검색으로 찾는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직관적인 검색 방식은 ‘이효리 

남편이 소속된 그룹의 멤버’라고 검색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식은 ‘이효리 남편’을 검색하여 ‘이상순’이라는 결과값을 얻은 후, 

다시 ‘이상순의 그룹’을 검색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값인 ‘롤러코스터’를 클릭하여 

‘조원선’이 해당 그룹의 멤버임을 알아낸다. 이렇듯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검색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카카오 지식그래프와 적용’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했다.

 

지식그래프의 의미와 편리성

지식그래프란 관련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서로 연결해놓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아이유’의 직업, 성별, 소속사, 데뷔 연도 등의 기본 정보와 방송 출연, 공연 등이 각각 다른 

문서에 분절되어 저장된 상태였다면, 지식그래프에서는 이들을 ‘아이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모두 

엮어놓는다. 하나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관련된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는 마인드맵처럼 지식들을 

이어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그래프에서의 ‘검색어’는 단순히 독립된 텍스트를 

넘어 주변 정보들과 관계를 지니는 의미어로 확장된다.

 이렇듯 지식그래프의 연결된 특성은 사용자의 검색을 편리하게 해준다. 앞에서 언급한 

예제의 경우 지식그래프를 활용한다면, ‘이효리 남편이 소속된 그룹의 멤버’라고만 검색하여도 

‘조원선’이라는 결과값을 곧장 얻을 수 있다.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이효리 – 이효리의 남편 이상순 

– 이상순의 그룹 롤러코스터 – 롤러코스터의 멤버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 검색보다 사용자가 훨씬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그림 1 ] 지식그래프의 연결 특성을 이용한 관계 기반 검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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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카카오미니의 정보 검색 흐름 및 지식그래프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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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람이 컴퓨터와 소통할 때, ‘이렇게 말하면 컴퓨터가 이해하겠지?’라는 다소 불편한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표현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컴퓨터가 사용자의 의도를 척척 파악하는 ‘대화형’ 검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카카오의 지식그래프에는 지금까지 약 12억 건 정도의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수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대화형 검색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미니에서의 지식그래프 활용

대화형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지식그래프는 카카오의 AI 스피커인 카카오미니에도 적용되고 

있다. 카카오미니는 음성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일어나기에 지식그래프의 관계 기반, 의미 기반 

검색의 장점을 활용하는 데 적합한 서비스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미니에게 “트와이스 리더의 나이가 몇이야?”라고 물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지식그래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카카오미니는 해당 명령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트와이스 리더가 누구야?”, “지효 나이” 등을 묻는 단계를 거쳐야만 “지효의 나이는 만 

21세예요”라는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미니는 지식그래프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에 단 하나의 질문만으로도 “트와이스의 리더의 나이는 만 21세예요”라는 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에서 ‘Cruise KG’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식그래프로, 이는 트와이스 리더–지효–

나이–만 21세 등 일련의 연결된 정보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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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그래프 적용의 어려움

이렇듯 지식그래프는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이를 카카오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는 나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용자들이 지식그래프를 활용하는 검색 방식에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이유 동문인 연예인 알려줘”라고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사용자들이 

기존의 검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최상의 검색 방식이기에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검색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씩은 있었을 것이다. 지식그래프라는 유용한 검색 도구가 있음에도 

사용자들이 기존의 검색 방식에서 탈피하기 쉽지 않은 이유이다. 카카오를 비롯해 지식그래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사용자의 검색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식그래프에 대한 짧은 소감

해당 콘퍼런스에 참여한 후 지식그래프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첫째, 지식그래프가 마치 사람의 인지구조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위스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Jean Piaget)에 따르면 인간은 도식(schema)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한다. 여기서 도식이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며*1, ‘날아가는 것=새’와 

같이 일련의 지식들이 구조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지식그래프가 이러한 인간의 도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뇌에서 하나의 뉴런은 보통 1만여 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이루는데*2, 지식그래프가 이러한 뉴런의 체계와도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기계를 통해 인간의 뇌를 모방하고자 했던 목표*3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둘째, 지식그래프는 단순한 검색을 넘어 AI가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그래프 덕분에 사용자는 자신에게 가장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반응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를 이해시키는 말을 한다’에서 ‘컴퓨터가 내 말을 이해한다’로 

관계가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된 관계로 인해 AI는 단순히 편의성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대상’이라는 가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식그래프: 카카오미니와 검

색 적용 소개〉 브런치로 

연결되는 QR 코드입니다.

*1 참고 | 신종호(2011), 《교육심리학: 교육 

실제를 보는 창》,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 참고 | 강봉균(2013), 〈뇌 이해하기〉, 한

국분자·세포생물학회

*3 참고 | 김대식(2016).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


